
김 도 연

  학교 화상 수업 시간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토론하는 영상을 보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설립 자리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반대편 주민은 그 자리에 국립 한방 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

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기피시설은 많다고 특수학교 설립을 꺼

려했다. 

국립 한방 병원이 특수학교보다 효율성이 좋다니. 물론 경제성 면에서는 그

럴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 주변의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다. 등, 

하교 할 때 준비물이나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병원과 

특수학교를 똑같은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병원은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에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학교는 기본권 중

에 교육권이라는 것이 있으며 의무 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 하지만 병원은 언제든지 가

도 돈을 내야한다. 그러므로 나는 특수학교와 병원을 비교할 수 없으며 당

연히 특수학교를 지어야 하고 국가에서 그 쪽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누구나 잠시 ‘아차’하는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

각한다. 기사로만 보아왔던 일이 나한테도 내 가족도, 내 주변사람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편견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낱말도 우리가 만든 것이다. 

사실 암 환자도 다르게 불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린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장애인이 기피해야 할 대상이며, 특수학교가 기피해야 할 

장소인지 궁금하다.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뿐인데 말이다. 우린 단지 

평등이 아닌 공평하게만 해주면 된다. 즉, 키가 작은 아이와 키가 큰 사람

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어깨에 올려,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라니!



럼.  

  찬성 편 주민 중 장애아 부모는 “우리 아이들은 왜 가까운 학교에 못 

가나요?”, “학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의 기본권(교육

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반대편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찬성 편 

주민은 무릎을 꿇었고 회의는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 보도블록이 미관상 

좋지 않아 회색 점자 보도블록으로 바뀐 기사, 백인에게만 화장실 비밀번호

를 알려준 이야기 들이 떠올랐다. 헌법으로 제정된 것들이 마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를 위해 무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했다.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니, 6년 2개월 뒤에 ‘서울 서진학교’라는 이름으

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보통 학교가 설립되는 시간은 3년인데 두 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학교에서는 누구나 심지어 범죄자들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교육하

며 서로에게 행동이 아니더라도 말로만 언어폭력을 하면 혼이 나고 심하면 

학교 폭력 위원회까지 열린다. 게다가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전학을 가도록 

하거나 특정한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며 학교를 쉬라고 한다. 하지만 내

가 지금까지 사건들을 보았을 때 어른들은 행동으로만 했을 때 벌금을 물

거나 감옥에 들어간다. 확실히 특수학교를 기피시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언어폭력이다. 심지어 아무도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으며 혼내지도 않았

다. 그리고 사과를 해달라고, 사과문을 써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다. 어른

들은 그동안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사례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어폭력을 한다. 그렇다면, 어른들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영상을 보고 이 글을 쓰며, 앞으로 편견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장애인도 분명히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